
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(“한 두 분이...”)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.

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.  예를 들어 3단계,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, 첫 

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.

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. 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

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

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.

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.

2012년 7월

 소공동체 모임순서 (복음나누기 7단계)
  + 성호경 
  + 이달의 시작 성가 (399장)
  +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
  + 소공동체 기도문
  + 복음 나누기 7단계 (이달의 복음: 마르 6,30-34)
 

1단계 : 주님을 초 한다.
      -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 해 주십시오.

2단계 :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. 
          - ....복음 ....장을 펴주십시오.(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) 

- 어느 분이 ...장 ...절에서 ...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.
-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. 
-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.

3단계 :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. 
       -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. 
               -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.

4단계 :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.
        -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. 

5단계 :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. 
               -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. 

※ 나누기가 끝난 후 “함께하는 복음 묵상”을 읽는다. 
6단계 : 무엇을 해야 할지,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, 실천을 다짐한다. 

        - 지난 달에 공동체(각자)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.
               -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?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(각자)에 

  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,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. 
          ※‘말씀이 우리와 함께’를 공부하고, 공지사항, 건의사항,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. 

7단계 : 자유롭게 기도한다. (손을 잡고~)
- 마음에서 우러나는 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. 

  + 소공동체가 
  + 영광송 및 성호경 

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



마르 6,30-34

“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.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
다.“
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상대방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. 
지금 만나고 있는 내 앞의 사람이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지, 어떤 아픔을 갖고 있
는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지나치기도 하고 얕은 만남으로 머물러 버릴 수도 있습니
다.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
는지 알게 되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죄송함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조금만 
더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더라면, 약간만 더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했더라면 더욱 잘 
대해 주었을 텐데 하는 반성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때로는 너무 쉽게 상
대에 대한 판단을 해 버린 것에 대한 미안함도 듭니다. 나와 지금 만나고 있는 사
람들, 내 주위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충분히 
그들의 지금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따스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 줄 수 있
고 아픔을 덜어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힘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. 
오늘 주님께서는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습니다. 그들이 어떤 상
태인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. 당신의 양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, 어
떤 상처가 있는지.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. 그래서 지
나칠 수 없으셨습니다. 돌보아 주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없는, 함께 
걸어 주는 동행이 없고 손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. 목자가 
없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양들처럼 이 세상에서 갈팡질팡하던 사람들이
었습니다. 놀이동산에서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이 
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
들 곁에서 함께 해주시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. 그 
가르침은 위로가 담긴 따스한 가르침이고 그들의 마음을 진정 헤아려 주는 가르침
이었습니다. 목자를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금 올바른 길을 찾아 갈 수 있게 해 주는 
것이었습니다. 그런 주님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. 목자를 잃어버린 
양들처럼 가엾은 사람들은 멀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 바로 내 앞에 있는 그 사
람,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내 가족과 내 자녀들이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. 
우리가 너무나 쉽게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주위 사람들과 내 가족들
의 마음이 바로 그렇게 목자를 잃어버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. 이제 우리 자신의 
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나는 어떤 모습이었는지. 그들에게 목자로서, 함께 
길을 걷는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자리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. 그렇지 못했다면 지
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지고 대해야 하겠습니다. 나에게 돌보라고 주님께서 맡기신 
소중한 양들에게 말입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수원교구 7월 나눔의 소공동체지에서 발췌)
 공지사항  

※ 산호세 본당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여름 방학동안 본당에서 주최하는 신앙학교와 각 가정에서 

예수님과 함께 하는 신앙 교육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바랍니다.



◈ 이 달에 읽을 말씀: 레위기 1장-19장

◈ 성경 퀴즈

*다음의 레위기 성경 구절을 읽고, 같이 제시된 신약성서의 말씀을 찾아 (  ) 안에 
알맞은 낱말이나 답을 써 넣으시오.
 
1. 속죄 제물에 대한 규정 : 레위 4,1-5,13 을 읽고, 다음 제시된 성서 구절을 찾아 빈 칸을 채우시오.

요한 1,29  "보라, 세상의 (      )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(         )이시다."

히브 9,12-14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당신의 피를 가지고 (           ) 성소로 들어가시어 

(              )을 얻으셨습니다. 염소와 황소의 피, 그리고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리는 암송아지의 

재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그 몸을 (           ) 한다면, 하물며 영원한 영을 통하여 

(                    )을 하느님께 바치신 (                 )는 우리의 양심을 (              )에

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? 

1요한 4,10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,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(               )을 

우리 (      )를 위한 (               )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.

2.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. : 레위 11,44와 레위 19,1-2 을 읽고 다음 빈 칸을 채우시오.

1테살 4,3 하느님의 뜻은 바로 여러분이 (                )이 되는 것입니다.

1베드 1,15-16 여러분을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서 (             )이 

되십시오. "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(           )이 되어야 한다."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

     

3.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. : 레위 19,18 을 읽고 다음 신약 구절의 빈 칸을 채우시오.

말씀과 생활 나누기




